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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대 한국 학력 엘리트 누구?…13만여명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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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이현주 기자 = 한국학중앙연구원은 '근대 한국의 학력 엘리트 데이터베이스'를 구축

해 연구자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.  

이번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이용기 한국교원대 교수 연구팀에 2016년부터 3년간 연구비를 지

원해 정리한 것이다.  

대한제국기 고등정도학교 9개교와 일제시기 중·고등교육기관 348개교에 다녔을 것으로 추정되는

한국인 '학력 엘리트' 13만7031명에 대한 학력정보를 정리했다.  



일본, 중국, 미국 및 기타 지역의 대학기관으로 유학간 1만5000여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학생들의

학력정보도 포함됐다.  

갑오개혁으로 과거제와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 학력사회로의 급속한 변화가 시작됐다. 한말~일제시

기 중·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민족운동, 사회운동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사회 모든

분야와 지역사회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했다.  

나아가 해방 이후에도 국민국가 수립 및 시민사회 형성, 지역사회 운영에 있어 주도세력이 됐는데

연구팀은 이들을 '학력 엘리트'로 명명했다. 

당시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조선인보다 일본인 재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. 

그러나 민족학교로 알려진 평양의 숭실학교, 경성의 보성전문학교 등 일부 사립학교는 조선학생들

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.  

인물들을 보면 해방정국에서 활약했던 송진우는 메이지대학을 졸업했다.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

김병로는 일본대학에서 공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.  

시인으로 잘 알려진 모윤숙은 개성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 후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졸업했음

을 동창회원록 등을 통해 알 수 있다. 

이번 DB는 당사자가 기록해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 일람류와 교지·교우회지, 관보 등을 비롯

해 학적부, 학위록, 이력서, 판결문, 신문조서, 졸업앨범, 신문, 잡지 등을 이용해 구축됐다. 

해당 자료들은 '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'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.  

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"오늘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근대를 살았던 수많은 엘리트들의 피눈

물 나는 희생과 지치지 않는 노력의 결실"이라며 "이들의 뿌리와 힘의 원천에 학력은 큰 기여를 했

고 이러한 결실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"이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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